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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문화연구

배   재   창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필리핀에서는 기독교 율법에 의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코피노가 잉태되

었을 때 한국인 아버지는 낙태를 원하거나 부양을 포기하더라도 필리핀인 어머니는 부득이 

출산하여 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낙태를 금지하는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한국 및 필

리핀 참여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이 한국 

참여자들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였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에 비해 덜 좋아했던 한국 참여자들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내외현적으로 조금 좋

게 평가하고 있었다. 단, 한국의 남성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는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싫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십자가 사진을 사용하여 기독교가 점화

되었을 때 필리핀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만, 한국 

참여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여성들은 필리핀 사람들처럼 

코피노 어머니에게 편견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 남성들은 편견을 보이며, 십자가로 인한 점

화효과가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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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천혜의 자연과 저렴한 물가로 인

해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

광지가 되었고(지충남, 2015), 다른 영미권 국

가들의 30% 수준에 불과한 영어 연수비용은 

많은 한국학생들에게 큰 유인가로 작용하였다

(장준오, 이완수, 고성혜, 2011, p. 16). 그리하

여 2015년에는 필리핀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134만 명에 이르렀고(한국관광공사, 2016), 한

국인 이주민도 8만 9천 명에 달했다(주필리핀 

대사관, 2015). 그런데 일부 남성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하고,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들이 필

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많은 코피노(Kopino)

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코피노는 아버지가 한

국인이고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인 한국계 혼

혈아 2세를 의미한다(지충남, 2015). 공식적으

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코피노 인구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호일보, 2016. 11. 14).

한국인 아버지들이 한국으로 도피한 후 경

제적 지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코피노 가족

은 궁핍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김희

주, 주경희, 우수명, 2013). 이러한 경제적 문

제 외에 코피노와 어머니는 다양한 심리적 문

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먼저 코피노는 외모가 

필리핀인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종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

으로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Sadorra, 2014).

실제로 코피노는 한국계 혼혈이지만 아버지

로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받지 못하

고 어머니에게 필리핀 문화만 교육받게 된다. 

따라서 외적인 모습은 한국인과 가깝지만 심

리적으로는 한국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자녀를 지켜보면서 어머니는 함께 아파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고민

할 수밖에 없다(장명선, 2015).

이런 상황에서 코피노 가족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코피노 가족은 

결손가족의 형태를 띠므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장명선, 2015). 예

컨대 아버지가 없는 코피노에 대해 주변 친

구들이 편견(prejudice)을 보일 수 있고(양숙미,

2009),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정현

미, 2011). 코피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그들은 사회에서도 버림

받은 것이기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애련, 2015; 홍기대, 2011). 그러므로 필

리핀에서 주변 사람들이 코피노 가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코피노 가족들이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으며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5. 5).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 코피노는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일본인인 자

피노(Japino)의 경우 2008년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다(지충남, 2015). 지금은 코피노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미래에 국적법이 개정되

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한국인들은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 이에 코피노 가족을 받아들여

야 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 어

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코피노 연구 현황

필리핀 현지에서는 2005년 코피노 아동 학

회(Kopino Children Association)가 창립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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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코피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Sadorra, 2014). 현재까지 이루

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코피노가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옹호되며 

코피노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Sadorra, 2014). 

아울러 Edelson(2015)은 코피노에 대해 한국이 

갖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

를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코피노의 대

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친자확인 조치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계 필리핀 혼혈 2세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그에 따른 표상을 분석

하여 자피노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Megumi, 

2013), 일본 생활을 통해 일본과 필리핀의 문

화적 뿌리를 모두 갖고 있는 자피노의 정체

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Da-Anoy, 

2016). 이와 같이 필리핀과 일본에서는 혼혈 2

세의 정체성과 국적 취득으로 인한 아버지 국

가로의 통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코피노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충남(2015)은 코피노 가족의 

현황과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코피노 지

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처럼 국적법 

개정을 통한 코피노 유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희주 등(2013)은 코피노 어린이재단에서 참

여관찰과 운영진 면담을 통해 코피노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코피노 문제에 대해 한국

인의 입장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

니며,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진짜 

코피노 가족은 누락된 연구로 볼 수 있다.

코피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

분 코피노에게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코피노 

어머니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하지만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면

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를 고려할 경우 코피노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도 취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필

리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대다수 어머니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코

피노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산일보, 2017. 3. 23). 코피노 가족의 안녕을 위

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어머

니의 부적응은 곧 코피노 가정의 해체를 불러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그녀가 경험하는 문

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코피노 문제의 발생 원인

현재와 같이 코피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와 매체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무책임을 거론하고 있다(여성신문, 2016. 10. 

24; 연합뉴스, 2016. 5. 5; 지충남, 2015). 실제

로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양 능력

이 부족하거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유학생 및 

한국에 가족이 있는 유부남들은 코피노의 출

산을 전후로 한국에 귀국한 다음 필리핀 여성

과 연락을 단절하였다(김희주 등, 2013; 지충

남, 2015).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의 도피는 코

피노 탄생에 의한 결과에 가깝지 근본적인 원

인으로 볼 수 없다. 코피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넘어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필리핀 간 문화차

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관광객들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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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임비율

(2016년)

10대 출산율

(2006-2015년)

필리핀 39% 5.7%

한 국 69% 0.2%

주. UN Population Fund(2016) pp. 96-97 참고

표 1. 필리핀과 한국 여성의 피임비율과 10대 출산

율 비교

리핀 문화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필리핀 생

활을 시작하기 쉽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식민지배로 인해 국민 

중 천주교 신자가 83%에 이르고, 개신교도는 

9%로 기독교 국가에 가깝다(지충남, 2015). 그

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

이며, 아기 예수의 옷을 갈아입히는 시눌룩

(Sinoulog)이란 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다

(한국일보, 2016. 1. 6). 이와 같이 기독교 문화

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시하고 살인

을 금하는 기독교 율법은 자연스럽게 필리핀 

법률에도 반영되어 낙태를 국가차원에서 금지

하게 되었다(김희주 등, 2013). 따라서 아이를 

잉태한 필리핀 여성들은 연령이나 양육환경과

는 상관없이 그대로 출산하게 된다. 코피노 

사례에서도 한국인 아버지들은 필리핀 어머니

에게 낙태를 권유 및 강요하지만 필리핀 고유

의 사회문화적 문제로 인해 출산 이외에 선택

의 여지는 없다(세계일보, 2015. 9. 2; 여성신

문, 2016. 10. 6).

하지만 모순되게도 필리핀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03년 의료시

설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 33%만이 피임을 하

고 있었고(National Statistics Office Manila, 2004, 

p. 17),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6년에

도 피임비율은 39%에 머무르고 있었다(UN

Population Fund, 2016, p. 97). 필리핀은 빈부격

차가 심하기 때문에(안문석, 2016),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피임비

율은 더욱 저조할 수 있다. 이에 피임의 필요

성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10대 여성들이 성관

계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

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1998년 필리핀의 

10대 여성 중 360만 명이 임신을 하였는데, 여

기서 78%는 피임하지 않은 첫 성경험에서 임

신한 것이었다(Singson, 2008. 6. 20). 또한 표 2

에 제시된 것처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

하게 10대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나

타났다(Natividad, 2013). 필리핀에서는 18세부

터 결혼이 가능하므로 17세 이하의 산모들은 

모두 미혼모로 볼 수 있는데, 연령별 인구에

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3.1%(약 9

만 명)에서 2008년 4%(약 12만 명)로 증가하였

다(Natividad, 2013; Voanews, 2016. 7. 7).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2016년 피임비율이 

69%로 필리핀 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1 참고, UN Population Fund, 2016, p. 96). 이는 

한국 여성들이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

울러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부모에게 질환이 있거나 결혼할 수 없는 관계 

등의 조건1)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 2005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

한 경우, 셋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

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넷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

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법령정

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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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15-17세 1.8% 2.3% 3.1% 4.0%

18-19세 14.5% 15.3% 17.2% 19.3%

15-19세 6.5% 7.2% 8.0% 9.9%

주. Natividad(2013) p. 34에서 그림 5 참고

표 2. 필리핀 여성들이 출산하기 시작하는 연령별 비율(1993년-2008년)

34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

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

운 미혼여성의 경우 낙태 가능한 조건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데일리팜, 2017. 1. 24). 그리하여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10대 여성의 출산율이 0.2%에 

머물러 필리핀의 5.7%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

다(UN Population Fund, 2016, pp. 96-97).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피임을 하고, 

혹시 임신하게 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낙

태를 선택하기에 필리핀에 비해 10~20대 미

혼모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

계청(2016)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

면, 한국의 10대 미혼모는 350명에 불과하였

고, 20~24세 미혼모는 1,929명이었다.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필리핀에는 미혼

모들이 많은 편이지만 한국에는 미혼모들이 

적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혼모들이 소수자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미혼

모들을 단순히 소수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데 코피노 어머니의 경우 결혼하지 못한 상태

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므로 미혼모의 범주

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코피

노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미혼모 심상(image)

에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여성이라는 심상이 

부가되면서 강한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혜영, 2013; 성은영, 권지은, 황순택, 2012). 

그러나 필리핀인의 관점에서 코피노 어머니는 

많은 미혼모에 포함되는 부류이기에 익숙한 

대상으로서 편견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신학진, 

2013). 아울러 낙태가 금지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코피노 출산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더욱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의 점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코피

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

지와 어머니의 성(性)과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기독교 중심의 필리핀 문화 및 유교 

중심의 한국 문화에 바탕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코피노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

독교가 환기될 경우 낙태금지나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되어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필

리핀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

역 및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노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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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따라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점화되면 공

동체에 바탕한 우리성 즉 끈끈한 유대관계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우

리성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심

리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창, 한규석, 2015). 한편 기독교에서는 사

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으므로, 기독교

의 점화로 인해 환기된 사랑이 상대방과 연합

될 수 있다(노종해, 2002). 아울러 선행연구에

서는 사랑을 점화했던 결과, 우리성 점화와 

마찬가지로 부분(자신)보다는 전체(우리)를 지

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홍임, 김민식, 2012; Kühnen & Oyserman, 

2002).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27.6%(개신

교: 19.7%, 천주교: 7.9%)로 주류가 아니므로

(통계청, 2016), 기독교의 점화효과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하더라도 사랑이

나 우리성을 떠올릴 가능성은 필리핀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기독

교와 낙태금지 및 코피노의 연관성을 파악하

기 어려우므로, 기독교가 환기되더라도 코피

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지 않으리라 

예상하였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편견은 지각자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상

태에서 외집단인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Blair, 2001, p. 361), 주류인 자신들에 

비해 외집단을 낮은 계층으로 생각하도록 만

들기 때문에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Jones, 

Dovidio, & Vietze 2013, p. 32). 따라서 편견의 

직접적인 표현은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고, 편견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

지 않고, 사회적으로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으

로 보이기 위해 대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왜곡

할 수 있다(Fazio & Olson, 2003). 실제로 미국

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살

펴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흑인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백인일수록 흑인에 대한 암

묵적 편견이 강하게 나타났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이러한 결과는 편견

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할 

경우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

지 및 제시하려는 특성을 지니므로 점화 전 

명시적 평가결과를 기억할 경우 점화 후 평가

에서 이전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Kelley & Mirer, 1974; Suh, 2002).

하지만 편견을 암묵적으로 측정할 경우 대

상에 대한 부정반응시간과 긍정반응시간의 차

이값을 통해 평가결과를 간접적으로 산출하게 

된다(Greenwald & Banaji, 1995). 예컨대 코피노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간과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긍정평가 시

간이 더 빠르면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이지만, 부정평가 시간이 더 빠르면 싫어하는 

반응 즉, 편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암묵

적 측정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극들에 대

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연구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 수 없

기 때문에, 반복해서 측정하더라도 태도를 의

도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기 어렵다(Dovidio, 

Kawakami, Johnson, Johnson, & Howard, 1997).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인지적 처리 용량을 

최소화한 암묵적 처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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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gh, 1989), 명시적 처리보다 우선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Devine, 1989), 대상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암묵적 측정이 더 정

확할 수 있다. 아울러 피부색이나 인종과 관

련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경우 암묵적인 경

로를 통해 전파될 확률이 높다(나은영, 권준모, 

2002; Olson & Fazio, 2002). 이러한 근거들에 

바탕하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정확

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측정과 함께 

암묵적 측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

여 두 측정치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어떤 부

류의 사람들이 편견을 감추려고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코피노 가족은 대부분 가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이견

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성향자보다 공정(fairness)과 돌봄(care)의 원

칙을 더 강조하고(Graham, Haidt, & Nosek, 

2009),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김혜숙, 2000). 따라서 

코피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진보성향자

들이 더욱 우호적일 수 있다.

현재 코피노 가족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생

활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노를 직접 만나본 한

국인은 극히 드물고,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코피노 

문제를 바라보는 매체들의 관점이 중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방송에서 코피노 가족은 연

민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기호일보, 

2016. 11. 14; 여성신문, 2016. 10. 24 등). 한국

인의 입장에서 코피노 어머니를 가엽게 여긴

다면 명시적으로는 편견이 없거나 약한 것처

럼 응답하고(김희경, 2016), 가엽게 여기지 않

더라도 편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수 있으므로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Fazio & Olson, 2003). 

그러나 암묵적인 차원에서는 미혼모(정현미, 

2011), 저소득층(전은희, 2015), 필리핀 사람(홍

기대, 2011)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활성화되면

서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암묵적으로는 싫어했지만 명시

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응답했던 것처럼(Baron & 

Banaji, 2006; Fazio et al., 1995), 한국인들 역시 

동남아시아인의 피부색과 얼굴에 대해 암묵적

으로 강한 편견을 보였지만 명시적으로는 좋

아한다고 응답하였다(배재창, 정재훈, 한규석, 

2012; 한민, 2011).

반면 필리핀에는 미혼모나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편이다(안문석, 2016; Natividad, 2013). 아

울러 코피노 가족이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

으므로, 필리핀인은 한국인과 달리 그들과 접

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접해본 

대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

(Moreland & Beach, 1992).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한국

보다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

이 필리핀인은 코피노 가족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를 왜곡시킬 동기가 약하므로 암묵적 편

견과 명시적 편견의 괴리가 크지 않을 수 있

다(Fazio et al., 1995).

연구의 개요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미

혼모인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내외현적으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기독교’가 환기

되었을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코피노 가족에 대해 알

려주는 ‘설명문’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

시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및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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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이하 IAT)’를 한국어 양식과 영

어 양식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

서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은 먼저 연습용

-IAT를 수행한 후 실험자로부터 코피노 가족

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코

피노 어머니에 대한 1차 설문지를 작성한 다

음 1차 IAT를 수행하였다. 1차 측정이 끝나면 

집단을 둘로 나누어 점화조건의 참여자들은 

십자가 사진이 배경에 추가된 2차 설문지와 2

차 IAT를 수행하였고,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은 

십자가 없이 1차 측정 때와 동일한 설문지 및 

IA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자 했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 1.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코피노 어

머니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1-1. 한국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

론 편견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도 편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기독교 점화로 인한 효과는 한국

인2)보다 필리핀인에게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

타날 것이다.

가설 2-1. 기독교를 점화하면 필리핀인은 모

든 차원(명시, 암묵)에서 코피노 어머니를 더

욱 좋아할 것이다.

2) 한국인은 기독교가 점화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이는 영가설에 해당되어 

가설 2-2는 생략했다.

연구 방법

실험 참여자

한국 및 필리핀의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15명(한국: 66명, 

필리핀: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각 조건에 

할당된 인원은 표 3과 같았다. 국가별로 살펴

보면 한국은 남성 16명(24.2%), 여성 50명

(75.8%)이었고, 필리핀은 남성 13명(26.5%) 여

성 36명(73.5%)이었다. 참여자들은 PC실에서 2

명씩 참여하되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용하지는 

않았고,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실험 설계

독립변인은 국가조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

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 통제) 및 

반복측정(집단 내: 처치 전 1차 검사, 처치 후 

2차 검사)으로 구성된 2☓2☓2 혼합요인 설계

이며, 종속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

적 평가 및 암묵적 평가이다.

코피노 가족 이야기

실험 중 코피노를 모르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었고, 코피노에 대한 인지도식이 국가나 개

인마다 다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

하기 쉽고 공통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상의 코피노 가족 이야기를 한국어판과 영

어판으로 만들었고,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설

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하

여 배부하였다. 한국어판 이야기의 내용은 다

음과 같았고, 영어판은 언어만 다를 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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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치조건

전 체
점화조건 통제조건

국 가

한 국 36(33) 30(28) 66(61)

필리핀 27(26) 22(21) 49(47)

합 계 63(59) 52(49) 115(108)

주. 괄호 안은 실험을 마치지 못했거나 오반응 비율이 10%를 초과한 7명(한국 5명, 필리핀 2명)을 제외한 

후 분석에 포함된 인원 수

표 3. 국가 ☓ 처치조건에 따른 참여자의 분포(단위 : 명)

인물과 내용이 동일하였다.

소피아의 이야기

‘민호’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필리

핀에서 ‘소피아’라는 필리핀 여성을 만났

습니다. 민호와 소피아는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동거하였습니다. 소피아는 민호의 아

기를 임신하였지만, 민호는 소피아에게 낙

태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민호는 돌아온

다는 기약 없이 소피아를 떠나버렸습니다.

필리핀에 홀로 남겨진 소피아는 ‘Jake’라

는 코피노 소년을 출산하였습니다. 코피노

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의 혼혈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피아는 Jake를 혼자 

기르고 있습니다.

암묵적 연합검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인 평가를 측

정하기 위해 ‘Inquisit-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형-IAT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기독교를 점

화하기 위해 기본형-IAT의 배경화면에 십자가 

사진을 삽입한 점화형-IAT를 추가하였다. 그런

데 IAT는 인지능력과 주의가 필요한 검사이므

로 반복측정할 경우 연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본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IAT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구조의 

연습형-IAT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점화조건

의 참여자들은 1) 연습형-IAT, 2) 기본형-IAT, 

3) 점화형-IAT 순으로 수행하였고, 통제조건 

참여자들은 1) 연습형-IAT, 2) 기본형-IAT, 3) 

기본형-IAT 순으로 수행하였다. 각 IAT의 구

성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형-IAT

IAT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적

대상3)(코피노 어머니)과 특성자극4)(긍정․부정 

단어)이 필요하다. 표적자극들로는 코피노 어

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코피노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는 ‘코피노엄마’, 

‘Jake엄마’, 및 ‘소피아’를 사용하였다.

3) 표적대상: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이며, 일반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상징어들이 자

극으로 사용된다(예: 표적대상-과일, 상징어-사과, 

포도, 자두).

4) 특성자극: 대상과 연합되는 특성범주를 구성하는 

자극으로, 상반된 특성을 대응시킨 구조에서 명

사나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정서적 평가가 목

적일 경우 대개 ‘긍정 vs 부정’ 대응구조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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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류 항목 자극 단어

표적
코피노엄마

(Kopino Mom)
코피노엄마(Kopino Mom), Jake엄마(Jake’s Mom), 소피아(Sophia)

특성

긍정단어

(Positive)

행복(Happiness), 사랑(Love), 평화(Peace), 기쁨(Delight), 건강(Health)

감사(Gratitude), 희망(Hope), 신뢰(Confidence), 생명(Life), 미소(Smile)

부정단어

(Negative)

폭력(Violence), 전쟁(War), 질병(Disease), 불행(Misfortune), 불신(Distrust)

배신(Betrayal), 절망(Despair), 구토(Vomit), 미움(Hate), 고통(Pain)

주. 괄호 안은 필리핀 참여자용 영어 양식에 사용된 영어표현. IAT에서 표적자극은 상아색, 특성자극은 

녹색으로 제시

표 4. 암묵적 연합검사의 분류 항목별 자극 단어 목록

긍정․부정 특성자극으로는 배재창과 한규

석(2015)이 선정한 긍정명사 10개와 부정명사 

10개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성은 1

점이 ‘매우 부정적’, 7점이 ‘매우 긍정적’인 척

도로, 친숙도는 단어의 경험 수준을 1점이 ‘매

우 적게’, 7점이 ‘매우 많이’인 척도로 측정했

다. 긍정단어로는 ‘행복’, ‘사랑’, ‘평화’, ‘기

쁨’, ‘건강’, ‘감사’, ‘희망’, ‘신뢰’, ‘생명’, ‘미

소’ 등 10개가 선정되었고{긍정성 평균=

6.38(SD= 0.67), 친숙도 평균= 5.5(SD= 1.09)}, 

부정단어로는 ‘폭력’, ‘전쟁’, ‘질병’, ‘불행’, 

‘불신’, ‘배신’, ‘절망’, ‘구토’, ‘미움’, ‘고통’ 등 

10개가 선정되었다{긍정성 평균= 1.91(SD=

0.85), 친숙도 평균= 4.41(SD= 1.42)}. 한편 필

리핀에서 사용할 검사에는 표 4에 제시된 것

처럼 특성자극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필리핀 대학생 25명(남성 10명, 여성 15명)

에게 특성자극들의 긍정성과 친숙도를 선행연

구처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해본 결과, 

긍정단어는 긍정성이 평균 6.34(SD= 0.84), 친

숙도가 평균 5.79(SD= 1.38)였고, 부정단어는 

긍정성이 평균 2.05(SD= 1.40), 친숙도가 평균

4.28(SD= 1.31)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가 유일한 

표적대상이므로, 표적자극 및 긍정단어와 부

정단어의 반응횟수가 동일할 경우 반응방향

(좌:우)에서 10(부정+표적):5(긍정)나 5(부정):10

(긍정+표적)으로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

(Karpinski & Steinman, 2006).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실전과제에서 회기당 반응비율을 ‘코피노

어머니+긍정’조건은 5(코피노 어머니)+5(긍

정):7(부정), ‘코피노 어머니+부정’조건은 7(긍

정):5(부정)+5(코피노 어머니)로 균형을 맞추어 

각 3회기 51시행으로 구성하였다. 기본형-IAT

의 구성과 절차는 그림 1과 같았는데, 한국어 

양식과 영어 양식은 언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의 참여자들은 긍

정단어와 부정단어를 각 10회 변별하였고(블

록➀),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에 ‘코피노 어머니’

가 한쪽에만 추가된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한 

다음(블록➁), 동일한 조건의 실전과제 51시행

을 수행하였다(블록➂). 첫 번째 실전과제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하였고(블

록➃), 마지막으로 동일한 조건의 두 번째 실

전과제 51시행을 수행하였다(블록➄).

모든 블록에서 자극의 제시순서는 무작위이

지만 모든 자극들이 한 번씩 골고루 제시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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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➀ 블록➁ 블록➂ 블록➃ 블록➄

특성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20시행(10:10) 24시행(14:10) 51시행(30:21) 24시행(10:14) 51시행(21:30)

그림 1. 코피노 어머니를 단일표적으로 하는 IAT의 절차

(전체 170시행으로 구성. *표시는 반응 방향, 괄호 안은 좌:우 시행 수)

록 설정했다(명령어 ‘noreplace’). 아울러 순서효

과를 해결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코피

노 어머니+긍정’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코피노 어머니+부정’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하였다. 검사는 부정단어 및 

부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왼쪽(Z키), 

긍정단어 및 긍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

면 오른쪽(?키)으로 변별하도록 구성했다. 검사 

수행 중 참여자가 틀린 방향으로 반응할 경우

에는 자극단어 아래에 빨간색으로 ‘✖ ’표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드백하였다. 하지만 참

여자들이 맞게 반응한 경우에는 따로 피드백

하지 않았다.

본 검사는 처치 전 기저선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1차 측정에서 본 

검사를 수행하였고, 통제조건의 경우 2차 측

정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점화형-IAT

참여자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하기 위해 기

독교의 대표적 상징물인 십자가를 사용하였

다(노종해, 2002). 구글(www.google.co.kr)에서

‘Cross(십자가)’로 사진을 검색5)하여 십자가는 

5)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cross&tbm= 

밝고 배경은 어두운 흑백사진을 선택하였고, 

해상도6)를 240:180px로 조정하였다. 이 사진을 

기본형-IAT의 화면 위쪽에 그림 2와 같이 삽

입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십자가 사진 이외

의 구성요소 및 절차는 기본형-IAT와 같았다. 

그런데 본 검사는 점화조건에서만 2차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연습형-IAT

표적대상을 ‘코피노 어머니’에서 ‘자신

(Myself)’으로 교체했지만, 특성자극인 긍정․부

정 단어 및 구성은 다른 검사들과 동일했다. 

표적자극으로 한국어 양식에서는 ‘나’, ‘자기’, 

및 ‘자신’을 사용했고, 영어 양식에서는 ‘My’, 

‘Me’, 및 ‘Myself’를 사용했다. 실험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이 검사를 수행한 후 코피노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연습을 위한 용도

이므로 이 검사의 결과는 따로 분석하지 않

았다.

isch&tbo

6) 실험용 PC 운영체계는 Microsoft Windows 10이며, 

17inch 모니터에서 화면 해상도는 1024:768px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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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형- IAT와 점화형- IAT의 실행화면

(왼쪽은 기본형-IAT, 오른쪽은 점화형-IAT, 아래는 영어 양식)

구 분 문 항 척 도

호감도
당신은 ‘코피노 엄마(소피아)’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How much do you like ‘Kopino Mom (Sophia)’?

1=매우싫다⇔ 6=매우좋다

1=Dislike strongly⇔ 6=Like strongly

신뢰성

당신은 ‘코피노 엄마(소피아)’를 얼마나 믿을 수 있

나요?

How much can you trust ‘Kopino Mom (Sophia)’?

1=매우불신⇔ 6=매우신뢰

1=Distrust strongly⇔ 6=Trust strongly

사회적

거리감

미래에 당신의 자녀가 ‘코피노(Jake)’와 결혼하는 것

에 대해 얼마나 찬성할까요?

How much would you accept Kopino (Jake) as a part of 

the family by marriage?

1=매우반대⇔ 6=매우찬성

1=Oppose strongly⇔ 6=Accept strongly

표 5.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문항과 척도

명시적 평가 척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를 살

펴보기 위해 김혜숙(2007)과 같이 대상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각 요인별 문항과 척도 구

성은 표 5와 같았다. 참여자들은 1․2차 측정

에서 IAT를 수행하기 전 ‘코피노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호감도), ‘코피노 어머니’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신뢰성), 미래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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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십자가가 배경에 위치한 2차 설문지(점화조건)

의 자녀가 ‘코피노’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

마나 찬성하는지(사회적 거리감) 평가했다. 또

한 1차 측정에 사용되는 설문지에는 참여자들

의 성별, 연령, 및 정치성향(4점 척도로 1=매

우 진보적, 4=매우 보수적)에 대한 문항을 추

가했다.

그런데 기독교 점화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이 

문항을 작성하기 전 점화자극을 볼 수 있도록 

그림 3에 나온 것처럼 2차 설문지 상단에 십

자가 사진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다른 참여자

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좌석을 지정하

였다. 참여자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실험이 짧은 설문지 2개와 단어자극을 좌

우로 분류하는 간단한 컴퓨터 검사 3개로 구

성되어 총 40분 간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 

실험 과정 및 조건별 검사 유형은 그림 4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구목적과 실험에

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참여

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실험 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도록 안내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여자들에게 참여자번호7)

작성방법 및 IAT 수행방법을 설명한 후 연습

형-IAT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연습형-IAT를 마치면, 1차로 명시적 평가 척도

를 배부하여 평가한 후 기본형-IAT를 실행하

도록 안내하였다. 1차 측정이 끝나면 2분 동

안 휴식한 후, 점화조건(매일 홀수 번째 참여

집단)에서는 ‘십자가 사진’이 추가된 2차 측정

용 명시적 평가 척도와 점화형-IAT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통제조건(매일 짝수 번째 참여집

단)에서는 1차 측정과 동일한 척도 및 기본형

-IAT를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이 2차 측정

을 완료하면 연구목적과 IAT의 원리 등을 설

명하고서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응답한 

후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7) 참여자번호는 총 5자리 숫자조합으로 구성하는데, 

첫째 자리는 성별(남성 1, 여성 2), 둘째와 셋째 

자리는 연령(예: 21), 마지막 두 자리는 참여한 순

서에 맞춰 번호를 지정해 주었다. 예컨대 3번째로 

참여한 21살 남성의 참여자번호는 12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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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과정에서 조건별 참여자들이 수행했던 검사 유형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실험 중 통제에 따르지 않은 한국 여학생 1

명과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6

명(한국: 남성 1명+여성 3명, 필리핀: 남성 1

명+여성 1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108명(한

국: 남성 15명+여성 46명, 필리핀: 남성 12명

+여성 35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우선 코

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는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 결과의 종합평균을 

산출하였다.

암묵적 평가에서 오반응은 각 검사의 정

반응 평균에 400ms를 더한 후 재입력하고

(Karpinski & Steinman, 2006), 전체 102개 반응 

중에서 표적인 코피노 어머니와 연합되지 않

은 42개 반응을 제거한 후 코피노 어머니+긍

정조건에서 30개 반응과 코피노 어머니+부정

조건에서 30개 반응을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

하였다. 여기서 각 조건별 평균값을 전체 60

개 반응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코피노 어머니

+긍정 D값(이하 긍정 D값)’과 ‘코피노 어머니

+부정 D값(이하 부정 D값)’으로 변환한 후, 

그 차이값으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평가 D

값(부정 D값 - 긍정 D값, 이하 평가 D값)’을 산

출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여

기서 긍정 및 부정 D값은 개인의 조건별 반

응시간을 표준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느린 반응을 의미한다. 그런데 평가 D값은 수

치가 낮을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하는 것

이다.

자료 변환 후 1차 측정 결과에서 코피노 어

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의 상

관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보았고, 각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증으

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에 따른 점화효

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코피노 어머니 평가

에 미치는 국가조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 및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삼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확인하였

다. 아울러 국가별로 기독교가 점화된 조건이 

통제조건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과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측정)의 이원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차 측정 결과(가설 1)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이 1차 측정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성별, 정치성향,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코피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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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61) 성별 정치성향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성별 1.00 -.10 .17 .36**

정치성향 1.00 -.24 -.03

명시적 평가 1.00 .30*

암묵적 평가 1.00

평 균 - 2.25(0.51) 4.13(0.76)*** 0.11(0.38)*

필리핀(n=47) 성별 정치성향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성별 1.00 .25 -.03 .02

정치성향 1.00 .03 -.33*

명시적 평가 1.00 .12

암묵적 평가 1.00

평 균 - 2.15(0.55) 5.22(0.66)*** 0.28(0.3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암묵적 평가는 평가 D값이며, 두 평가값은 클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함.

국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유의수준을 양쪽에 모두 표시하였음.***p < .001, **p < .01, *p < .05

표 6. 국가별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에 대한 암묵적 평가 결과의 평균 및 각 측정

치 사이의 상관계수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서 

한국 참여자들은 평균이 4.13(SD= 0.76)으로 

조금 좋게 평가하였는데, 필리핀 참여자들은 

평균이 5.22(SD= 0.66)로 더 좋게 평가하여 국

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106) = -7.771, p

< .001.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

서도 한국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은 평균이 

0.11(SD= 0.38)로 중립에 가깝지만 조금 좋아

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은 평균이 0.28(SD= 0.31)로 한국 참

여자들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106) = -2.486, p < .05.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코피

노 어머니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는 가설 1이 명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국가별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를 함

께 고려할 경우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

니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조금 좋

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이 명시적 

차원과 달리 암묵적 차원에서는 코피노 어머

니에 대해 편견을 보이리라 예상했던 가설 

1-1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참여자들

의 성별을 구분하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

묵적 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남성 참여자들의 

평균은 –0.12(SD= 0.28)로 조금 싫어하는 수

준이었고, 여성 참여자들의 평균인 0.19(SD=

0.38)와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t(59) = -2.929, 

p < .01.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

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국 참여

자들의 전체평균은 조금 좋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한국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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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긍정평가

D값과 부정평가 D값

중립에 가까웠고 필리핀 참여자들에 비해 부

정적이었으므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좋아했고, 암묵적으로는 조

금 좋아했다. 따라서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

니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

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각 측정치에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ns).

아울러 국가별로 참여자들의 정치성향을 살

펴본 결과, 한국(평균 2.25)과 필리핀(평균 

2.15) 모두 진보적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t(106) = .951, p = .344.

앞서 살펴본 측정변인들에 성별을 추가한 

후 국가별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 한국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

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이 r = .30

으로 의미 있었고, 참여자들의 성별과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 역시 r = .36으로 유의미하였

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한국 참여자들의 내외현적 평가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암묵적 차원에서는 여성일수록 코

피노 어머니를 더 좋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이 유

의하지 않았고(ns), 정치성향과 암묵적 평가(D

값)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

났다(r = -.33). 이는 필리핀 대학생의 경우 보

수적일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싫어

한다는 의미이다.

암묵적 평가 D값을 긍정평가 조건(긍정 D

값)과 부정평가 조건(부정 D값)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가 그림 5에 나와 있다. 한국 참

여자들은 긍정 D값의 평균이 3.81(SD= 1.19)로 

부정 D값의 평균인 3.92(SD= 1.16)보다 유의미

하게 낮았다, t(60) = 2.343, p < .05. 그런데 필

리핀 참여자들은 긍정 D값의 평균이 3.45(SD

= 1.29)로 부정 D값의 평균인 3.74(SD= 1.33)

보다 훨씬 낮았다, t(46) = 6.280, p < .001. 이러

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이 

‘코피노 어머니+긍정’조건에서 ‘코피노 어머

니+부정’조건보다 빠르게 반응했지만, 그 차

이가 필리핀 참여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측정 결과(가설 2)

십자가 사진으로 기독교를 점화한 후 코피

노 어머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로 기독교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표 7에는 

국가 및 처치조건별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

가(D값)의 반복측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국적에 따라 기독교의 점화효과

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본 결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 미치는 국가조

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 및 반복측정(집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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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D값

1차 2차 변화량 1차 2차 변화량

한국
기독교 점화 33명 4.24(0.83) 4.26(0.88) 0.02 0.17(0.35) 0.22(0.32) 0.04 

통제조건 28명 4.00(0.67) 3.86(0.60) -0.14 0.04(0.40) 0.14(0.33) 0.10 

필리핀
기독교 점화 26명 5.01(0.60) 5.14(0.53) 0.13 0.26(0.27) 0.43(0.24) 0.17 

통제조건 21명 5.48(0.66) 5.44(0.67) -0.04 0.30(0.35) 0.23(0.41) -0.0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두 평가값은 작을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함.

표 7. 국가 ☓ 처치조건에 따른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의 변화

1차, 2차 측정)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F(1, 104) = 0.001, p = .982. 각국

의 처치조건별 명시적 평가의 변화가 나와 있

는 그림 6을 보면 기독교 점화조건이나 통제

조건에서 나타난 변화양상이 두 국가에서 유

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피노 어머

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D값)에 미치는 ‘국가조

건’과 ‘처치조건’ 및 ‘반복측정’의 삼원 상호작

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104) = 4.201, p <

.05. 세부적인 변량분석 결과는 표 8에 정리되

어 있다. 암묵적 평가(D값)의 변화가 나와 있

는 그림 7을 보면 필리핀에서만 기독교 점화

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통제조건과 차별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점

화로 인한 효과는 한국인보다 필리핀인에게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는 명시적 평가에서는 지지받지 못했지만 암

묵적 평가에서는 지지되었다.

아울러 국가별로 처치효과를 비교해 보았는

데, 한국의 경우 명시적 평가에서 처치조건(점

화 vs 통제)과 반복측정(1차 vs 2차)의 상호작용

이 나타나지 않았고, F(1, 59) = 2.524, p = .117, 

암묵적 평가에서도 ‘처치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8)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9)

8) 한국에서는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암묵적 평

= 0.411, p = .524.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참여

자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했지만 코피노 어머니

에 대한 내외현적 평가는 변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명시적 평가에서 처치 

전부터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45) =

-2.512, p < .05. 따라서 반복측정 변량분석9) 대

신 ‘처치 전 명시적 평가’를 공변인으로 통제

한 후 ‘처치조건(독립변인)’에 따른 ‘처치 후 

명시적 평가(종속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1, 44) = 1.748, 

p = .193, 그러나 암묵적 평가에서는 ‘처치조

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F(1, 45) = 4.159, p < .05. 그림 7에서 

필리핀 참여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독교 

점화조건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암묵적

가(D값)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암묵

적 평가에 대한 성별(남vs여)과 처치조건(점화vs

통제) 및 반복측정(1차vs2차)의 상호작용효과를 

삼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지만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 = 0.422, 

p = .518.

9) 필리핀 자료에서 명시적 평가에 대한 ‘처치조건’

과 ‘반복측정’의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45) = 4.63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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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과 필리핀의 처치조건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변화

(두 국가 모두 처치 전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변산원 df F  p

집단 간

   국가(A)

   처치조건(B)

   A☓ B

   집단 내 오차(S/AB)

1

1

1

104

8.885

2.746

.040

(.160)

.079

.026

.000

.004

.101

.842

집단 내

   반복측정(C)

   C☓ A

   C☓ B

   C☓ A☓ B

   집단 내 오차(C☓S/AB)

1

1

1

1

104

2.929

0.102

1.585

4.201

(.066)

.027

.001

.015

.039

.090

.750

.211

.04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평균제곱오차(MSE)를 나타냄.

표 8. 암묵적 평가 D값에 대한 국가와 처치조건 및 반복측정의 변량분석 결과

그림 6. 한국과 필리핀의 처치조건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의 변화

(처치 전 한국은 조건별 차이가 없으나, 필리핀은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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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욱 좋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조건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 D값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들을 통해 ‘필리핀 참여자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하면 코피노 어머니를 더욱 좋아할 것’이

라는 가설 2-1이 명시적 평가에서는 지지받지 

못했지만, 암묵적 평가에서는 지지되었다.

논  의

문화는 사람들이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공하므로, 문화가 다르면 동일한 대상

을 관찰하더라도 관점이 다르게 되어 전혀 다

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최상진, 한규석, 2000;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그런데 코피노 문제

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가 결

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

국인과 필리핀인은 각자의 관점으로 코피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필리핀에서 코피노를 혼

자 양육하고 있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

적 혹은 암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아울러 코피노 탄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코피노 문

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부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이 코피노 

가족에 대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기호일보, 2016. 11. 14 등). 따라서 한국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 차원에서는 좋

아한다고 응답하리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

으로 조금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정현미, 

2011),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도 암묵적 편견

을 지니기 때문에 암묵적 차원에서는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하리라 예상하였다(한민, 2011). 

하지만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

묵적으로 싫어하지 않았다. 앞서 한민(2011)은 

동남아시아인들의 얼굴사진을 사용하여 암묵

적 편견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피부

색이나 인종과 관련된 정보 없이 문자자극만 

제시했으므로 시각적 정보에 따른 편견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참여자들의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서 남성들은 싫어한 반면

에 여성들은 싫어하지 않았기에 차이가 유의

미하였다. 여성들에게서 코피노 어머니에 대

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는 일관되게 나

타났지만 남성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를 통

해 한국 남성들이 명시적 평가에서 자신을 바

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좋게 평가

했음을 알 수 있다(Fazio & Olson, 2003). 한편 

한국 여성들이 예상과 다르게 암묵적 편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코피노 문제에서 한국 남

성을 가해자로 여기지만 같은 여성이면서 피

해자인 코피노 어머니에게는 공감하게 되어 

거리감이 줄어든 결과로 판단된다. 즉 코피노 

문제에서 한국 여성들은 한국 대 필리핀이 아

닌 남성 대 여성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 같

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필리핀에서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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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모를 경우 코피노의 출산을 어머니

의 선택으로 여길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했을 수 있다(Hafer, 

2000). 아울러 자신이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

자가 자신과 같은 한국 남성이므로, 피해자로

부터 자신을 포함한 한국 남성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비난에 대한 대응차원에

서 피해자에게 반감을 표출했을 수도 있다(배

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그리고 가부장성

이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코

피노 어머니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한 여성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김

혜영, 2013; 심미혜 & Endo, 2011). 그런데 한

국의 남성들은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가장 강하고, 

한국 여성들과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lick et al., 2000).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나

타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 남성들만 코

피노 어머니를 싫어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코피노 어머니가 필리핀인이고 필리핀

에는 코피노 가족과 같은 결손가족이 많으므

로,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

으로나 암묵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으리라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은 예

상대로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 좋게 평

가했고, 암묵적으로도 조금 좋아하였다. 그런

데 한국과 달리 각 측정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필

리핀 남성들이 코피노 문제에 대해 남성 대 

여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필리핀

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더니 필리핀 참여자들은 정치성향이 보수적일

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 차원에서 싫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성향과 명

시적 평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

성향자들 역시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 

좋게 평가하여 진보성향자들과 차이가 없었으

므로 전체 평균이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필리핀 자료에서는 명시적 

평가가 획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암묵적 평

가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

가와 암묵적 평가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

였다. 이는 한국 참여자들의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에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및 암묵적 평가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데, 필리핀 참여자들이 

모든 차원에서 한국 참여자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암묵적 평가에서 긍

정반응과 부정반응을 분리한 후 비교해본 결

과 필리핀 참여자들은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

다 현저히 빨랐고 그 차이가 한국 참여자들보

다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필리핀에서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편견이 

상대적으로 약한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코피노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견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 가족에게 강한 반감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코피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감

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코피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낙태금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코피노를 출산하였고, 코피노에게

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며 한국문화를 동경한

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면, 그들에 대한 심상

(image)을 더 친근하게 바꾸고, 부정적인 고정



배재창 / 필리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문화연구

- 357 -

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Blair, Ma, & 

Lenton, 2001). 또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

를 약화시킬 필요도 있다.

2차 측정에서 십자가 사진을 제시하여 기독

교를 점화하였을 때, 필리핀 참여자들은 예상

대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였다. 하지만 명시적 평가에서는 기독

교 점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런데 명시적 측정에서는 자신의 1차 

평가결과를 알 수 있었고 2차 평가에서도 동

일한 문항들이 사용되었으므로, 1차 평가결과

를 고려하여 2차 평가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아울러 1차 측정에서 필리핀 참여자들의 명시

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2차 측정

에서 기독교 점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

적으로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

로 본 연구의 2차 측정에서 십자가는 명시적 

평가에서는 단시간 동안 한 번만 노출되었던 

반면, 암묵적 평가에서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

적으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암묵적 평가에서

는 십자가가 반복 점화되어 더 큰 변화를 야

기했을 수 있다.

실제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

는 1차 측정에서는 조금 좋아하는 수준(D값=

0.26)이었지만, 2차 측정에서는 좋아하는 수준

(D값= 0.43)으로 변화하였다(Nosek et al., 

2007).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필리핀 참여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

묵적 선호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떠올렸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십자가로 인한 점화과정에 대해 다양

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먼저 코피노 가

족의 이야기를 통해 코피노 어머니가 낙태를 

거부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로 기

독교와 함께 낙태금지나 생명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활성화되어 동정심이나 공감이 증가했

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활성화된 결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노종해, 2002; 신홍임, 김

민식, 2012).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우리성이 고양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배재창, 한규석, 2015). 하지만 정

확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참여자들은 십자가가 제시된 

이후에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와 암묵적 평가가 변화하지 않았다. 한국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하지만 필리핀처럼 다수

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십자가를 보았

을 때 기독교나 사랑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므로(한

덕웅, 2001), 제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종

교적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에는 한국의 소수 기독교 단체들이 극우세력

으로 부상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

들 중 일부는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게 

되었다(뉴스앤조이, 2017. 12. 27). 이러한 원인

들로 인해 한국에서는 십자가 점화로 인한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이 십자가 제시에 의한 점화효과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암묵적 

평가에 대한 국가✕처치조건✕반복측정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암묵적 차원에

서 문화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십자가를 보았을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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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동체, 생명존중, 사랑 등의 정보들이 활성

화되어 타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

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상징체계로서 십자가가 

갖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최상진, 한규석, 

1998). 따라서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갖는 의미

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보

다 적기 때문에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유추해볼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피노 문제에서 갈등 당사자들은 한국 국

적의 아버지와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 및 코피

노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과 필리핀은 종교

와 언어 등 문화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

므로, 코피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코피

노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 차원에서 덜 좋아하

고, 특히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

묵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십자가로 인

한 점화효과가 필리핀과 한국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코피노 및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평가

에 적용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보다 코피노 혹은 결혼이주여성을 암묵적으로 

더 싫어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

핀처럼 기독교 신자가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십자가를 점화할 경우 십자가와 연합된 대상

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

다.

한편 코피노 어머니를 비롯한 미혼모가 필

리핀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매우 적으므로, 미

혼모에 대해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게 되면 한국 여성

들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 미혼모를 더욱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

은 한국의 미혼모와 관련하여 코피노 문제에 

비해 비난을 적게 받을 경우 편견이 비교적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코피노 어머니와 관련된 가

설들이 대부분 지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남

성 참여자들이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적었으

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참여자와 여

성 참여자를 구분하여 남성 참여자부터 모집

한다면 성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 십자가가 점화되었을 때 

어떤 정보들이 활성화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진을 제시하여 점

화할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떠올랐는지 실험 중에 확인하거나(배재창, 한

규석, 2015), 환기시킬 정보들을 바로 참여자

들에게 제시하여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들보

다 강하게 활성화시키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

다(Blair et al., 2001). 그리고 필리핀 참여자들

에게 미혼모로서 코피노 어머니가 아니라, 한

국과 대응되는 필리핀인으로서 코피노 어머니

가 부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

한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해보면 어떤 내

용이 더 부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에 중점

을 둔 나머지 참여자들의 종교를 구분하지 않

았다. 하지만 기독교가 지배적인 필리핀과 달

리 한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국가 간 차이에서 종교 간 차이를 분

리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종교

로 인한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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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종교를 조사하여 양국의 기독교인 

집단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는 참여자들의 종교에 따라 십자가의 점화효

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코피노 가족은 어머니와 코피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코피노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

리핀 참여자들의 정치성향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

데, 이를 통해 정치성향이 소수자에 대한 태

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참여자들은 정치성향의 분포가 필리핀 

참여자들과 유사하였지만 코피노 어머니에 대

한 암묵적 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정치성향과 소수자

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치성향이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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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judice against Kopino Mothers:

A Cross-cultural Study of Korea and Philippines

Jaechang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ortion is prohibited in the Philippines by the law of Christianity. Korean fathers wanted abortions when 

Filipino mothers were pregnant with their babies (Kopino). However, Filipino mothers had to give birth to 

the Kopino babies. Therefore, Kopino mothers bring up their babies alone. This study tried to measure 

and compare what Korean and Filipino evaluate towards Kopino mothers explicitly or implicitl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ir attitudes towards Kopino mothers change when the Christianity 

was prim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lipino participants, both explicitly and implicitly, liked more 

about Kopino mothers than Korean participants. Also, Korean participants showed a little positive explicit 

attitude and implicit attitude towards Kopino mothers. However, Korean males answered that they liked 

Kopino mothers at the explicit scale, but they had a negative attitude against Kopino mothers at the 

implicit level. After activating the Christianity by priming, Filipino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positive attitude towards Kopino mothers at the implicit level. On the other hand, Korean 

participants remained unaffected. Hence, the priming effect of Christianity varied by country. This study 

confirmed that Korean females didn’t have prejudice against Kopino mothers like Filipino but Korean 

males had prejudice against them.

Key words : Kopino mothers, Philippines,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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